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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만 5세 아동 139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형태소인식(합성, 굴절, 파생, 
동음)을 측정하여 아동의 한글 글자읽기, 단어읽기 및 단어쓰기에 형태소인식이 비언어
성 지능, 음운인식, 어휘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 어휘력, 음운인식(음절, 초
성, 종성)을 통제한 후에도 형태소인식(합성, 파생, 동음, 굴절)은 한글 글자읽기, 단어읽
기 및 단어쓰기 각각의 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예측 변수들
을 회귀식에 투입한 후 얻은 최종 베타 값을 살펴보면, 음절인식과 종성인식, 동음 형태
소인식은 단어읽기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종성인식과 파
생 형태소인식은 글자읽기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성인식은 단어
쓰기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으며, 동음 형태소인식은 경계선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만 5세 아동의 파생 및 동음 형태소인식 능력은 초기 문식성 발달에 유의
미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세부 유형의 형태소인식과 초기 문식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기초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글읽기, 한글쓰기, 형태소인식, 동음 형태소인식, 파생 형태소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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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읽기, 쓰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
사소통의 기저가 되는 중요한 능력이기에 문식성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령전기 아동의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지난 20-30년 동
안 꾸준히 지속되었다(McBride, 2015, 개관). 특히 
초기 문식성(early literacy) 단계에 해당하는 아동
의 경우, 인쇄물에 대한 지식을 성인과 상호작용하
며 습득하게 되고,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을 적용
하는 방법을 통해 읽기 및 쓰기를 수행하게 된다
(원상은 등, 2020). 초기 문식성이란, 활자에 내포
된 정보, 낱자 지식, 음운인식, 단어재인, 단어쓰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글자를 익히기 시작하
는 시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령에 해당한다
(Phillips et al., 1996). Tan 등(2005)은 어린 아
동의 손쓰기(handwriting)와 쓰기(spelling)가 문자
의 시각적-철자의 기본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여 궁
극적으로 읽기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초기 문
식성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이차숙(2009)에 의하면, 
만 3세, 4세,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어읽기, 읽기
이해 및 음운인식, 어휘력, 자모지식의 발달적 추
이를 연구한 결과, 모든 인지-언어적 기술은 만 4
세에서 만 5세 사이에 가장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등(2008)은 보다 세
부적으로 아동의 연령집단을 6개월 간격으로 구분
(초반, 후반)하여 아동의 문식성, 인지-언어적 능력
의 발달 추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연령이 상승
할수록 전반적으로 문식성 및 인지-언어적 능력이 
향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의 문식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인지-언어적 요인 중 음운인식
(phonological awareness)은 말소리의 기본 단위
를 지각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McBride, 2015),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아동의 읽

기발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았다. 영어의 알파벳과 한국어의 한글과 같
은 자모문자의 초기 학습에 자소-음소 대응 규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
다(김현자, 조증열, 2001; 이임숙, 조증열, 2003; 
Bradly, & Bryant, 1978; Kim, 2009; Kim et 
al., 2018; Morais et al., 1986; Wagner et al., 
1994). 그러나 음운인식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식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양민화, 이애진, 2016; 조증열, 2011). 

반면 형태소인식(morphological awareness)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와 단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지므로 복합어 및 익숙하지 않은 단
어를 읽는데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양민화, 이애진, 2016; Cho et al., 2011; Kuo 
& Anderson, 2006). 형태소 인식은 특히 불규칙
적인 자소-음소 대응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며, 능숙한 읽기와 쓰기의 수행에 공헌하
는 능력으로 소개되면서, 국내외에서 문식성 발달
에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을 받았다(김상미 등, 
2015; 김순호, 정경희, 2015; 양민화, 이애진, 
2016; 원상은 등, 2020; 정경희, 2014; Cho et 
al., 2011; Cho et al., 2008; McBride-Chang et 
al., 2005; Stanovich, 1980). 뿐만 아니라 형태소 
인식은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 이해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다(Kim, 2011; Kim et al., 
2020).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치원 아동의 형태소인
식과 문식성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할 뿐만 아니
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소인식의 유형 중 합성 형태소인식과 파생 형
태소인식 과제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김봉희, 조
증열, 2017; 김신영 등, 2020; 박순길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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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화, 이애진, 2016; 조증열 등, 2012; Duncan 
et al., 2009; Kim, 2010; Kim et al., 2018), 다
양한 유형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형
태소인식의 다양한 하위 유형과 문식성 및 인지-언
어적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형태소인식은 언어의 최소 의미 구조인 형태소
(morpheme)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 조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McBride, 2015), 형태소는 의미와 
통사를 담당하는 최소의 언어학적 단위이다(조명한 
등, 2003). 한국어는 특히 형태소가 풍부한 언어로
서 크게 굴절어(inflection), 파생어(derivative), 합
성어(compound), 동음어(homonym) 등의 형태론
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조명한 등, 2003). 형태소는 
실질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유무에 따라 문장 내
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명시해주는 문법형태소(예: 
‘먹었다’에서 어미‘–었-’, ‘-다’)와 실질적인 내
용(어근)을 포함하는 실질형태소(예: ‘먹었다’에서 
‘먹’)로 구분할 수 있다. 문법형태소를 포함하는 굴
절어는 단어의 변형으로 의미를 나타내며, 주로 영
어에서 빈번히 나타나는데 수와 성, 시제 등의 의
미를 나타내는 어미를 포함한다(예: play 과거형, 
played의 ‘-ed’). 파생어는 독립적인 용법을 지닌 
어근(예, ‘먹이’의 ‘먹-’)에 접사(예, ‘먹이’의 접미
사 ‘-이’)가 결합된 단어를 의미한다(권재일, 2012). 
또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예: ‘밤나무’
의 ‘밤’과 ‘나무’)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동음이의어라고도 칭해지는 동음어는 동음이철어
(homophone)와 동철이의어(homograph)로 구분
된다. 먼저 동음이철어는 철자는 다르나 발음이 같
은 단어(예: 낫, 낮, 낯; 김봉국, 2013)를 의미하며, 
동철이의어는 철자와 발음이 동일한 단어(예: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의미인 소식(消
息)과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의미인 소식(小食)를 
나타낸다(조명한 등, 2003). 

이처럼 다양한 형태소는 일상대화 속에서 조사,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 실질 형태소들을 합성하
거나 조작하여 빈번히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유아
들은 2-3세경 이후부터 형태소의 합성 규칙을 이
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배소영, 2006; 배소영, 
김미배, 정경희, 2012; 전남련, 2010; 조명한 등, 
2003; Hoff, 2007). 구체적으로 유아는 18개월에서 
2년 사이에 단어들을 조합하기 시작하며, 2-3세경
에 세 단어 이상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시기에 
형태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조사 ‘-가, -는’과 
같은 문법 형태소를 사용한다(배소영, 2006; 전남
련, 2010; Hoff, 2007). 또한 3세경에는 부정문, 
복수형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 4-5세경에는 부
사, 형용사를 사용하거나 형태소를 어간에 합성하
여 어미에 변형을 통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며, 5-6세경에는 성인 문법에 근접하여 언
어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전남련, 2010). 이
처럼 형태소의 발달은 유아기부터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문법적 규칙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
며 형태소의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배소영, 2006; 배소영 등, 2012; 전남련, 2010; 
Hoff, 2007). 나아가 형태소 인식은 형태소의 유형
에 따라 발달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파생 형
태소인식보다 먼저 발달되는 굴절 형태소인식은 유
아기부터 발달하여 학령기 초기에 완성된다는 것이
다(정경희, 2014; Jones, 1991). 다양한 유형의 
형태소인식은 학령전기부터 발달하지만,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형태소
인식과 문식성 및 어휘 발달간의 관련성을 연구
하였다(김상미 등, 2015; 양민화, 이애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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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오, 2010; 정부자, 2020; 정부자, 심승은, 
2019; Bae et al., 2009; Cho et al., 2011; Cho 
& McBride-Chang, 2005; Cho & McBride, in 
press; McBride-Chang et al., 2005). 특히 음운
인식과 비교하면, 음운인식은 세부유형(음절인식, 
음소인식)을 구분하여 아동의 문식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구예리 등, 
2020; 김선옥 등, 2004; 김신영 등, 2020; 양민화, 
이애진, 2016; 조희숙 등, 2006). 또한 아동의 형
태소인식 측정과제는 주로 합성, 파생 형태소인식 
과제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며(김봉희, 조증열, 
2017; 박순길 등, 2014; Kim, 2010; Kim et al., 
2018), 다양하게 존재하는 세부유형을 포함하여 문
식성 간의 관계를 심도깊게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
였다.

최근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모국어, 연
령, 읽기 수준에 따라 문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
지-언어적 기술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며, 
형태소인식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는 동향이 나
타났다(McBride-Chang et al., 2005; Wang et 
al., 2015). 특히 영어는 파생어와 굴절어가 풍
부한 특징을 지닌 언어로서 형태-음소적 언어
(morpho-phonemic language)라 불리기도 한다
(Apel & Werfel, 2014; Cunningham & Carroll, 
2015; Deacon & Kirby, 2004). 때문에 파생과 굴
절 형태소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형태소 인
식력이 영어권 아동의 문식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음운
인식 뿐만 아니라 형태소인식이 영어의 문식성 발
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Apel 
et al., 2013; Carlisle & Nomanbhoy, 1993; 
Casalis & Colé, 2009; Cunningham & Carroll, 
2015; Deacon & Kirby, 2004; Koda, 2008; 

Koda & Zehler, 2008; Ku & Anderson, 2003; 
Kuo & Anderson, 2006; Müller & Brady, 
2001). 예를 들면, Apel 등(2013)은 영어권의 유치
원생, 초등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단어와 
비단어의 읽기, 쓰기에 음운인식, 파생 형태소인식
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아동과 초등 2학년의 읽기에 음운인식, 파생 형태
소인식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1학년의 경우, 음운인식만이 영어 읽기
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나아가 Cunningham과 
Carroll(2015)은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3년 동안
(7-9세) 종단연구를 통해 영어 문식성 발달에 미치
는 음운인식과 형태소인식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음운인식과 형태소인식은 아
동의 영어 읽기 정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형태소인식은 영어 단어읽기 수준뿐만 
아니라 향후 영어 읽기 이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써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령전기 아
동의 형태소인식은 향후 영어 문식성 발달에 장기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언어적 요인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어는 영어에 비해 파생어의 빈도
는 비교적 낮지만, 한 음절에 최소 5개의 의미를 
가진 동음어의 빈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McBride, 2015). 또한 중국어 단어에서 합성어의 
비율은 80% 이상이며, 하나의 한자와 하나의 형태
소가 대응되는 언어적 특징을 가진다(Mo et al., 
2018). 때문에 중국 아동이 중국어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합성어 및 동음어 내의 형태소를 인지하
고 조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다수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단연구를 통해 형
태소인식의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문식성을 
예측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McBride-Ch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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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Pan et al., 2016; Tong et al., 2009; 
Wang et al., 2015). 예를 들면, McBride-Chang 
등(2003)은 홍콩의 유치원 아동과 초등 2학년을 대
상으로 중국어의 문법 구조 내에서 동음어 및 합성
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중국어 단어읽기를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en 등(2009)은 초
등 1-2학년의 합성 형태소인식이 아동의 중국어 
읽기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ng 등(2009)은 홍콩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1
년 동안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어휘력과 나이를 
통제한 이후에도 형태소인식(합성, 동음)과 철자지
식은 아동의 중국어 문식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Pan 등(2016)은 중국 유
치원 아동(4-6세)을 대상으로 8년 동안(11세까지)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 아동의 형태소인
식(동음)과 음절인식은 향후 11세의 읽기, 쓰기 및 
읽기유창성, 읽기이해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중국어의 합성 및 동음 
형태소 인식은 단어수준의 단순한 중국어 읽기에서
부터 고차적 수준의 중국어 쓰기, 읽기 유창성 및 
독해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언어적 
요인으로써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글의 경우, 자모체계를 따르지만 표기는 음절
단위를 사용하는 표기체계이므로 자모-음절 체계
(alpha-syllabic writing system)라 칭한다(Taylor 
& Taylor, 2014). 또한 한국어는 한자의 유입으로 
한자어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이광오, 2010), 
명사와 접사(접두사, 접미사)가 포함된 복합어가 많
이 존재한다(강범모, 2005). 때문에 한국어 단어에
서 동음어의 비율이 30.4%로 동음어가 풍부한 특
징을 가지고 있다(강범모, 2005). 일례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사고’는 21개의 의미가 다른 명사를 
가지고 있으며(강범모, 2005), ‘비’는 31개의 동음

어 중 29개가 의미가 다른 명사이며, 2개는 접사이
다. 또한 ‘공’은 18개의 동음어 중 15개는 의미가 
다른 명사, 3개의 접사를 가지고 있다(국립국어원, 
2021). 또한 영어에서는 단순어(simple word; 예: 
tear)로 표현되는 단어도 한국어에서는 자립 형태
소가 합성된 합성어(compounding word; 예: 눈+
물)로 표현된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Taylor 
& Taylor, 1995).

이와 같이 한국어는 영어와 중국어의 몇몇 중요
한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언어권에 따라 
문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언어적 요인이 같은
지 다른지에 대한 교차-언어적(cross-linguistic) 
연구 대상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Bae et 
al., 2009; Cho et al., 2011; Cho & 
McBride-Chang, 2005; Cho & McBride, in 
press; McBride-Chang et al., 2005). 일례로 
McBride-Chang 등(2005)은 미국, 중국과 한국의 
초등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모국어의 단어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언어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한 결과, 미국 아동의 영어 읽기에 음운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아
동의 중국어 읽기에는 형태소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아동의 한글 
읽기에는 음운인식과 형태소인식 두 가지의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
시하였다.

McBride-Chang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아동의 읽기에 음운인식과 형태소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국내 연구들도 다수 제시되었다(김상미 등, 2015; 
김순호, 정경희, 2015; 박순길 등, 2013; 양민화, 
이애진, 2016; 원상은 등, 2020; Cho et al., 
2008; McBride-Chang et al., 2005). 나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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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에도 형태소인식이 미치
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박순길 등, 
2013; 양민화, 이애진, 2016; 원상은 등, 2020; 
Kim, 2010). 박순길 등(2013)은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의 읽기수준을 구분(부진, 보통, 우수)하여 문
식성 예언 변인을 살펴본 결과, 보통수준의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받아쓰기를 형태소인식과 음소인식
이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상
은 등(2020)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철자지식, 
복사기술을 통제한 이후에도 합성 형태소인식이 글
자쓰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
다. Kim(2010)은 만 5세 한국 아동의 한글 받아쓰
기에 파생형태소 인식이 철자인식과 음운인식과 더
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형태소인식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는 문식성 연구
가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
의 형태소인식과 문식성 발달 간의 관계를 집중적
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즉 기존의 국내 선
행연구들은 영어권 아동의 형태소인식이 초등 1학
년에서 초등 3-4학년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발달
한다는 영어 연구에 기반하여(Berninger et al., 
2010),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김순호, 정경희, 2015; 박순길 등, 2013; 배소영 
등, 2012; 양민화, 이애진, 2016; 정부자, 2017; 
2020; 정부자, 심승은, 2019; 정부자, 김영태, 
2020).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형태소인식의 유형을 합성어뿐만 아니라 파생어, 
굴절어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읽기이해에 
미치는 영향력 및 읽기수준, 장애의 유무 또는 학
년에 따른 형태소인식의 수행차이를 탐색하고자 하
는 동향이 나타났다(김순호, 정경희, 2015; 정경희, 
2014; 정부자, 2017; 2020; 정부자, 김영태, 

2020).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학령전 
아동의 초기 형태소인식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하며, 특히 동음어 형태소인식을 다룬 기존의 연
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
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굴절, 파생, 합성 및 동음 
형태소인식 능력을 구분하여 이들 각각이 아동의 
문식성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과 어휘력, 
음운인식을 통제한 후, 형태소 인식(합성, 파생, 굴
절, 동음 형태소 인식)은 한글 글자 읽기, 단어 읽
기, 단어 쓰기를 각각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2. 여러 유형(합성, 파생, 굴절, 및 동
음)의 형태소 인식 중 아동의 한글 글자 읽기, 단
어 읽기, 단어 쓰기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2개의 유치원
에서 만 5세 아동 총 139명(평균 67.96개월, 남아 
75명, 여아 6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글 문식성 과제 3종류(한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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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읽기, 글자읽기, 받아쓰기), 음운인식 과제 3종류
(음절인식, 음소인식의 초성인식, 종성인식), 형태소
인식 과제 4종류(굴절, 파생, 합성, 동음 형태소인
식), 비언어성 지능 과제 1종류, 한국어 어휘력 과
제 1종류로 총 12가지 과제를 사용하였다. 비언어
성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은 본 연구의 목적
에 맞도록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자들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글 문식성 과제
한글 단어읽기
유치원 아동용 동화책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

기 교과서에 나오는 의미단어 중 받침이 없는 2음
절 단어 12항목(예: 기차, 구두), 1개의 받침이 포
함된 2음절 단어 25항목(예: 청소, 소식)과 3음절 
단어 6항목(예: 해돋이, 높여야)으로 구성하였다. 2
개의 받침이 포함된 2음절 단어 24항목(예: 국물, 
웃음), 3음절 단어는 9항목(예: 나뭇잎, 팔걸이)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3개의 받침이 포함된 3음
절 단어 14항목(예: 넉넉한, 맛있는)으로 구성하였
다. 따라서 총 61항목의 2음절 단어와 29항목의 3
음절 단어가 포함된 총 90항목을 선정하였다. 90개
의 단어 중에서 음운 변동이 없는 단어는 27개, 음
운변동이 있는 항목은 63개 이었다. 자극의 배열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서로 배열되었으며 아동이 
정확히 읽으면 1점, 틀리게 읽으면 0점으로 채점
하여 총점은 90점이다. 참여 아동이 연속하여 5개
의 문항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검사를 중단하였
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982로 산출되
었다.

한글 글자읽기
본 과제는 아동에게 실험자가 제시하는 1음절의 

글자자극을 보고 정확하게 읽도록 지시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글자자극은 모두 받침이 없는 
1음절을 자극(예: 너, 소, 자)이었으며, 마지막 문항
으로 진행될수록 복합자음이 포함된 1음절 자극
(예: 또, 꺼, 뿌)을 배열함으로써 난이도를 조절하
였다. 글자자극에 사용된 모음은 ‘아,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었으며, 복모음은 포함되지 
않았다. 참여 아동이 정확하게 글자를 읽은 경우, 
1점이 부여되며 총 19점 만점이었다. 5문항을 연속
으로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검사를 중단하였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931로 산출되었다.

한글 받아쓰기
유치원 아동용 동화책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

과서에 추출한 의미단어 2음절 13항목(예: 하루, 
신발), 3음절 4항목(예: 어떻게, 뜀뛰기), 4음절 1항
목(예: 쫓아내다), 5음절 2항목(예: 맞장구치다)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단
어를 불러주고, 이를 받아쓰도록 지시하였다. 아동
이 정확하게 제시 단어를 반응지에 기입한 경우, 1
점을 부여하였고 총 2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879로 산출되었다.

음운인식 과제
음운인식 과제는 Cho 등(2008)에서 사용된 음절

인식, 초성인식, 종성인식 과제를 참고하였다. 

음절인식 과제
본 과제는 특정 위치의 음절을 제외하고 남은 음

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과제로 연습문항 3문항, 
본검사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문항의 제시자극
은 3음절 의미단어 6항목과 3음절 무의미 단어 6
항목 및 4음절 무의미 단어 6항목으로 총 1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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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중학교’라는 단어를 
실험자가 들려주고, 아동이 따라 말하게 한 뒤 3음
절, 즉 ‘중’, ‘학’, ‘교’에서 ‘중’을 빼면 무슨 소리
가 남는지 질문하였다. 해당 질문에 아동이 ‘학교’
라고 대답할 경우 정답으로 1점이 부여되며 18점 
만점이다. 본 과제에서 참여 아동이 5개를 연속적
으로 틀릴 경우 다른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
의 Cronbach 알파값은 .906으로 산출되었다.

초성인식 과제
본 과제는 받침이 없는 1음절 자극 6항목과 받

침이 포함된 1음절 자극 12항목으로 총 18항목이 
구성되었다. 실험자는 자극을 아동에게 들려주고, 
음절 자극 내 첫소리를 제외하고 난 뒤 남은 소리
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예를 들면, 실험자가 
아동에게 1음절 자극인 ‘문’을 따라 말하게 한 뒤, 
‘문’ 소리는 /m/, /u/, /n/ 소리로 구성이 되었음
을 설명해 준 뒤에, 첫소리 /m/를 제외하면 남은 
소리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정답은 ‘운’이 된다. 
아동에게 첫소리의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
기 때문에 연습문항 2문항에서 실험자가 충분히 설
명하고, 본검사을 실시하였다. 특히 아동에게 ‘소
리’를 뺀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문제와 답안을 
말로 제공하여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정반응을 하면 1점이 부여되며 총 18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
값은 .897로 산출되었다.

종성인식 과제
본 과제는 초성인식 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

습문항 2항목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과제에 대한 설
명을 진행한 뒤 18개 문항의 본검사로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실험자가 아동에게 1음절 자극인 ‘감’을 

따라 말하게 한 뒤, ‘감’ 소리는 /g/, /a/, /m/ 
소리로 구성이 되었음을 설명해 준 후에, 끝소리 
/m/를 제외하면 남은 소리는 무엇인지 질문하였
다. 정답은 ‘가’이다. 정반응 시 1점이 부여되며 총 
18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952로 산출되었다.

형태소인식 과제
합성 형태소인식 과제
본 과제는 Cho 등(2008)에서 사용한 합성 형태

소 인식과제를 참고하였다. 본 과제는 연습문항 2
항목과 본검사 20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개
의 형태소를 조합하여 다른 개념의 합성어를 구성
하는 과제이다. 예를 들면, 실험자가 “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 컵이라 불러요. 컵에 커피를 담아
놓으면 무엇이라 부를까요?”라는 질문을 아동에게 
제시한다. 아동이 “커피 컵”이라 대답할 경우, 1점
이 부여되며, 총점은 20점 만점이다. 참여 아동이 
연속적으로 5개의 문항에서 오답을 제시할 경우 과
제를 중단하고 다른 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827로 산출되었다.

파생 형태소인식 과제
본 과제는 Wang 등(2009)이 사용한 파생형태소 

인식과제를 참조하였다. 본 과제에서 아동은 실험
자가 제시하는 의미단어를 듣고, 문장에 적합한 형
태의 품사(명사, 동사, 부사)로 바꾸는 과제이며, 
연습문항 2항목, 본검사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자극은 명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문항은 8항
목, 동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문항은 5항목, 부
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문항은 1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본 과제는 실험자가 아동에게 제시자극을 들
려주고, 문장에 알맞게 파생 형태소를 변형하여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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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지시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자는 단어 ‘높
다(동사)’를 제시한 뒤, 문장 “비행기가 하늘 ___ 
날아간다”를 제시하였다. 아동은 문장을 듣고, 문
맥에 맞는 ‘높이(부사)’를 만들어 문장을 완성하면 
정답으로 채점된다. 정반응시 문항 당 1점을 부여
하였고, 총 10점 만점이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628로 산출되었다.

굴절 형태소인식 과제
본 과제는 Tong 등(2011)이 사용한 영어 굴절형

태소 인식 과제를 참고하여 한국 유치원 아동에게 
적절하게 한국어 굴절 형태소 과제를 본 연구자들
이 제작하였다. 본 과제에서 굴절어(굴절 접사)는 
동사의 활용 형태가 변화하여 시제에 적절한 형태
소로 전환하는 과제로, 연습 2항목과 본검사 9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기본형의 동사를 기준으로 과거
형으로 전환하는 항목은 3문항이며, 현재 진행형으
로 전환하는 항목은 2문항,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항목은 2문항, 의문형으로 전환한 항목은 2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의 기
본형은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일 경우 “먹었다”라는 
형태로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실험
자는 단어 ‘먹다’를 제시한 뒤, 문장 “영수는 어제 
피자를 ___”를 제시하였다. 아동은 문장을 듣고, 
문맥에 맞게 과거형인 ‘먹었다’를 빈칸에 만들어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면 정답이 된다. 총 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당 1점씩 채점되며, 총점은 
9점이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522로 
산출되었다.

동음 형태소인식 과제
본 과제는 Cho 등(2011)의 동음 형태소과제를 

참고하고, ‘감은 감인데 못먹는 감은?’ 이란 한국의 

전통 말놀이를 참고하여 유치원 아동의 수준에 적
절하게 본 연구자들이 제작하였다. 연습 1항목과 
본검사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에게 제시된 
형태소를 포함하는 단어를 말하는 과제이다. 본검
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과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
고, 추가적으로 연습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과제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예
를 들면 “가지고 놀 수 있는 공”의 “공” 글자를 가
지고 있는 단어를 답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축구공, 
야구공, 배구공 등’에서 한 가지를 답하면 정답이 
된다. 실험자가 본검사 문항을 제시한 이후 대략 
20초가 지나도록 답을 하지 못하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게 된다. 각 문항에 정반응시 1점이 부여되
어 총점은 9점이며,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
은 .553으로 산출되었다.

비언어성 지능 과제
비언어성 지능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국판 레이븐 

지능 검사(임호찬, 2004)를 사용하였다. 해당 과제
는 만 5.75세(69개월) 이상의 아동을 측정하며, 언
어 능력이 미흡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지능 검사
로 시공간적 지각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한다. 각 
문항에는 중간에 빈 네모 공간이 들어있는 기하학
적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 아동은 빈 네모 공간에 
들어갈 답안을 제시된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찾는 
것이 과제이다. 해당 과제는 A부터 E까지 5세트의 
총 6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유치원 아동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A세트와 B세트만으로 검사하였다. 한 세트 당 12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실험자
는 아동에게 자극판을 제시하며, 제시자극에 적합
한 보기를 구두로 제시하거나 손으로 지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총점은 24점 만점이다. A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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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먼저 시행하고, 연이어 5개의 문항에 오답을 
보고할 경우, 다음 B세트를 진행하였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782로 산출되었다.

표현 어휘력 과제
언어성 지능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동의 일반 지

능의 대안(proxy)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진(예, 
Cho et al., 2008)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K-WPPSI)(박혜원 등, 1995)의 어휘력 하위 과제
를 참조하여 본 과제를 제작하였다. 본 어휘 과제
에서는 40개의 2음절 의미단어로 구성되었으며, 마
지막 부분의 문항으로 진행될수록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을 제시하여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예, 가방, 안경, 도둑, 조상, 경쟁, 가뭄, 의복, 멍
석, 훈계, 변론 등). 이 과제에서는 실험자가 아동
에게 단어를 제시하고, 아동은 제시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과제이다. 제시단어에 대해 아동
이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2점, 덜 정확한 답을 할 
경우 1점, 전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0점으로 채점
하였으며, 총 80점 만점이다. 예를 들어 “도둑”이
라는 단어에 대한 답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등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경우 2점이 부여되며, ‘나쁜 
사람’과 같이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1점이 부여된
다. 그 외에 부적절한 설명이나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 연이어 5개의 문항
에 0점을 받은 경우 과제를 멈추고 다음 과제를 실
시하였다. 본 과제의 Cronbach 알파값은 .774로 
산출되었다.

연구절차

각 과제는 아동 실험의 경험이 있으며 실험진행

에 숙달된 심리학 전공 대학생들에 의해 진행되었
으며, 사전에 실험자들은 과제 실시 트레이닝을 받
은 후 실험에 투입되었다. 한글 받아쓰기 과제 이
외에 모든 과제는 연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만나 
진행하는 개인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
계분석를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만 5세 
아동의 단어읽기, 글자읽기 및 받아쓰기를 유의하
게 설명하는 변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비
언어성 지능과 어휘 과제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는 
음운인식의 하위과제(음절, 초성, 종성)를 투입하였
다. 마지막 3단계는 형태소인식의 하위과제(합성, 
파생, 굴절, 동음)를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과제별 만점, 평균, 표준
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되었다. Kline(2005)
에 의하면, 측정과제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이하인 경우 정규성 검정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
며, 3~10사이의 값인 경우, 분포의 정규성 검정이 
위반하지 않는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 본 연구에서 왜도의 경우 ‘.044-1.902’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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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만점 M SD 왜도 첨도
단어읽기 90점 28.9 21.37 .629 -.455
글자읽기 19점 13.80 5.26 -.967 -.046
받아쓰기 20점 6.55 4.34 .044 -.977

비언어성 지능 24점 2.56 1.10 -.392 -.478
표현 어휘력 80점 12.98 5.29 1.063 3.115

음절인식 18점 5.21 4.60 1.281 1.101
초성인식 18점 2.84 3.50 1.902 3.973
종성인식 18점 6.11 6.10 .610 -1.061

합성 형태소인식 20점 6.67 3.85 .090 -.607
파생 형태소인식 10점 3.40 1.85 .146 -.241
굴절 형태소인식 9점 1.85 1.47 1.348 2.418
동음 형태소인식 9점 2.83 1.73 .605 .317

표 1. 과제별 만점 및 기술통계량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단어읽기 1

 2. 글자읽기 .73*** 1

 3. 받아쓰기 .73*** .65*** 1

 4. 비언어성 지능 .34*** .32*** .33*** 1

 5. 어휘 .36*** .29** .34*** .17 1

 6. 음절인식 .53*** .40*** .48*** .30*** .39*** 1

 7. 초성인식 .48*** .34*** .42*** .37*** .08 .51*** 1

 8. 종성인식 .57*** .49*** .54*** .29** .31*** .52*** .48*** 1

 9. 합성 형태소인식 .42*** .36*** .25** .33*** .38*** .38*** .26** .49*** 1

10. 파생 형태소인식 .47*** .45*** .42*** .22* .44*** .33*** .35*** .44*** .35*** 1

11. 굴절 형태소인식 .31*** .16 .27** .21* .29** .24** .13 .32*** .31*** .25*** 1

12. 동음 형태소인식 .42*** .31*** .38*** .11 .23** .27** .23** .37*** .23** .46*** .11 1

*p<.05. **p<.01. ***p<.001.

표 2. 측정과제 간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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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Final β t R2
∆R2

∆F

한글 단어읽기

1
비언어성 지능 .087 1.242

.211 .211 18.040***

어휘 .071  .915

2

음절인식 .174 2.080*

.450 .239 19.112***초성인식 .156 1.899

종성인식 .186 2.152*

3

합성 형태소인식 .066  .848

.501 .051 3.278*
파생 형태소인식 .101 1.243

굴절 형태소인식 .085 1.248

동음 형태소인식 .171 2.373*

*p < .05, **p < .01, ***p < .001

표 3. 한글 단어읽기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출되었고, 첨도의 경우 ‘.046-3.973’으로 산출되어 
분포의 정규성 검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과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서 살펴보면, 단어읽기는 모든 측정과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rs<.73, ps< 
.001). 글자읽기는 굴절 형태소인식을 제외한 모든 
측정과제와 유의한 상관이 산출되었다(.29<rs<.65, 
01.<ps<.001). 받아쓰기는 모든 측정과제들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rs<.73, 
.01<ps<.001). 모든 유형의 형태소 인식 과제는 어
휘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23<rs<.44, 01.<ps 
<.001). 굴절 형태소인식과 초성인식 간에는 유의
한 상관이 산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유형의 형태소 
인식과 음운인식의 하위 유형들 간에는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났다(.24<rs<.49, .01<ps<.001). 동음 
형태소인식과 굴절 형태소인식 간의 관계에서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유형의 형
태소인식 과제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23<rs<.46, .01<ps<.001).

형태소인식이 한글 단어읽기를 예측하는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비언어성 지능, 어휘, 음운인식을 통제한 뒤, 형
태소인식(합성, 파생, 굴절, 동음)이 한글 단어읽기
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한글 단어읽기를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로 비언어
성 지능과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한 경우, 회귀모형
에서 ∆R2은 2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136)=18.04, p<.001). 2단계에서 음절인식, 초성인
식, 종성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
에서 ∆R2은 2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 
133)=19.112, p<.001). 3단계에서 합성, 굴절, 파
생 및 동음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4, 129)=3.278, p<.05). 모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산출된 final beta값을 살펴보면, 
음절인식(β=.174, p<.05), 종성인식(β=.186, p<.05) 
및 동음 형태소인식(β=.171, p<.05)이 한글 단어읽
기 변량을 고유하게(uniquely)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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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Final β t R2 ∆R2 ∆F

한글 글자읽기

1
비언어성 지능 .149 1.866

.160 .160 12.898***

어휘 .024 .271

2

음절인식 .112 1.172

.303 .143 9.018***초성인식 .011 .115

종성인식 .243 2.462*

3

합성 형태소인식 .067 .761

.353 .049 2.437*
파생 형태소인식 .226 2.441*

굴절 형태소인식 -.069 -.883

동음 형태소인식 .055 .668
*p < .05, **p < .01, ***p < .001

표 4. 한글 글자읽기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형태소인식이 한글 글자읽기를 예측하는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비언어성 지능, 어휘, 음운인식을 통제한 뒤, 형
태소인식(합성, 파생, 굴절, 동음)이 한글 글자읽기
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한글 글자읽기를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로 비언어
성 지능과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한 경우, 회귀모형
에서 ∆R2은 1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136)=12.898, p<.001). 2단계에서 음절인식, 초성
인식, 종성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한 경우, 회귀모형
에서 ∆R2은 1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 
133)=9.018, p<.001). 3단계에서 합성, 굴절, 파생 
및 동음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
귀모형에서 ∆R2은 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4, 129)=2.437, p<.05). 모든 변인을 회귀식
에 투입하였을 때의 final beta값을 살펴보면, 종
성인식(β=.243, p<.05), 파생 형태소인식(β=.226, 
p<.05)이 한글 글자읽기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

였다.

형태소인식이 한글 받아쓰기를 예측하는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비언어성 지능, 어휘, 음운인식을 통제한 뒤, 형
태소인식(합성, 파생, 굴절, 동음)이 한글 받아쓰기
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한글 받아쓰기를 예측하는 변인 중 1단계로 비언어
성 지능과 어휘를 회귀식에 투입한 경우, 회귀모형
에서 ∆R2은 1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136)=15.076, p<.001). 2단계에서 음절인식, 초성
인식, 종성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한 경우, 회귀모형
에서 ∆R2은 2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 
133)=14.344, p<.001). 3단계에서 합성, 굴절, 파
생 및 동음 형태소인식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에서 ∆R2은 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4, 129)=2.598, p<.05). 모든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의 final beta값을 살펴보면, 종성인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김기예, 조증열, 김봉희

3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4, No.4, 2021 journal.baldal.or.kr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Final β t R2 ∆R2 ∆F

한글 받아쓰기

1
비언어성 지능 .126 1.675

.183 .183 15.076***

어휘 .117 1.415

2

음절인식 .170 1.908

.384 .201 14.344***초성인식 .098 1.113

종성인식 .287 3.101**

3

합성 형태소인식 -.152 -1.836

.430 .046 2.598*
파생 형태소인식 .087 1.006

굴절 형태소인식 .069 .947

동음 형태소인식 .152 1.957✝

✝p = .051, *p < .05, **p < .01, ***p < .001

표 5. 한글 받아쓰기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식(β=.287, p<.01)은 유의미하였으며, 동음 형태소
인식(β=.152, p=.051)은 받아쓰기 변량을 경계선에
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합성, 파생, 굴절, 동음)의 형태소인식 능력이 
비언어성 지능, 어휘력과 음운인식을 통제한 후, 
한글 단어읽기, 글자읽기 및 단어쓰기 각각의 변량
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모든 
예측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한 후 산출된 Final beta
값을 살펴보면, 동음 형태소인식은 단어읽기의 변
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으며 단어쓰기의 변량을 경
계선에서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파생 형태소인식
은 글자읽기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비언어성 지능, 어휘력과 음운인식
을 통제한 후에 아동의 글자읽기를 유의하게 설명

하는 형태소인식의 유형(합성, 파생, 굴절, 동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파생 형태소인식이 글자
읽기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파생어가 풍부한 영어권 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Carlisle 
& Nomanbhoy, 1993; Koda, 2008; Koda & 
Zehler, 2008; Kuo & Anderson, 2003; 2006). 
예를 들면, Singson 등(2000)은 영어권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파생 형태소인식이 음소인식과 어휘를 
통제한 후에도 영어 단어읽기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초등 1-3학년 
읽기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순호와 정경희
(2015)는 형태소인식(파생어와 합성어의 통합)이 단
어읽기와 관련된다는 결과가 산출되어 영어권 초등
학생의 연구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
나 김순호와 정경희(2015) 연구의 읽기 수준 보통 
집단에서는 단어읽기와 형태소인식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읽기
가 능숙하지 않은 아동에게 파생과 합성 형태소인
식은 한글 읽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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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아동과 읽
기부진아동 1-2학년을 대상으로 파생 형태소의 유
형을 세부적으로 구분(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
어미)하여 읽기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한 김가은과 
정부자(2017)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김가은과 
정부자(2017)의 연구에서 일반아동의 한글 읽기는 
한 가지의 파생 형태소(종속) 인식이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으며, 읽기부진 아동의 읽기는 두 가지 
파생 형태소(대등, 종속) 인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읽기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한글 읽기와 파생 형태소인식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위 연구들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유치원 아동을 대
상으로 파생 형태소 인식이 한글 받아쓰기에 영향
을 준다는 Kim(2010)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
과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파생 
형태소인식은 유아기부터 발달하여 문식성 발달에 
기여하며, 학령기 초기와 학령기 후반까지 읽기 발
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정경희, 2014; 조
명한 등, 2003; Berninger et al., 2010; Mahony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어떤 유형(합성, 파생, 굴절, 동음)
의 형태소인식이 단어 읽기와 쓰기에 기여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 비언어성 지능, 어휘력과 음
운인식을 통제한 후에 동음 형태소인식은 단어읽기
의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유사하게 단어쓰
기 변량을 경계선에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문식성 능력은 
한국어 단어의 특징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음어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유
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어를 다룬 연구에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동음어 및 합성어의 문법적 구조를 구별하는 능력
은 중국어 단어읽기(McBride-Chang et al., 2003; 
Pan et al., 2016)와 단어쓰기(Tong et al., 2009)
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Yeung 등(2011) 연구에서도 
아동의 동음 형태소인식은 단어쓰기에 현저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아동의 동음 형태소인식 능력이 한글 문식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는 한국어 어휘의 
60%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동음어가 많은 점
(Taylor & Taylor, 2014)에 기반한 것으로 고려된
다. 

비록 본 연구의 대상자와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동음 형태소인식이 
한글 문식성 발달에 기여하는 정도를 다룬 연구들
도 몇몇 존재하였다(박순길 등, 2013; Cho et al., 
2011). 예를 들면, Cho 등(2011)은 한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3년 동안 종단 연구한 결과, 동음 
형태소 인식력이 한글 읽기와 받아쓰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유치원 
아동의 동음 형태소인식이 단어읽기와 단어쓰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Cho 
등(2011)의 연구에서학령기 아동의 음운인식은 한
글 받아쓰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한글 읽기에
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형태소
인식과 나이의 상호작용 변인이 한글 읽기와 쓰기
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여, 
동음 형태소 인식의 영향력은 나이든 6학년 시기보
다 어린 4학년 시기에 더 큰 것으로 해석되었다
(예, Kuo & Anderson, 2006).

또한 박순길 등(2013)은 초등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부진, 보통, 우수 수준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문식성을 설명하는 인지-언어적 요인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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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였는데, 동음 형태소인식은 읽기수준이 보통인 
집단의 받아쓰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단어읽
기는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읽기부진 
집단과 우수 집단에서 동음 형태소인식은 단어읽기
와 단어쓰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의 연령과 읽기 수준에 따라 문식성
에 미치는 형태소인식과 음운인식의 영향력에는 차
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음어 인식
과 문식성을 다룬 기존 연구의 수가 적으므로 추후
에 유치원 아동, 초등학생 및 청소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동음 형태소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는 거의 없었으
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합성과 굴절 형태소인식은 단어 
읽기 및 쓰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 어
휘력, 음운인식을 통제한 이후에 합성 형태소인식
은 단어쓰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201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유사하게, 조
증열 등(2012) 및 Cho와 McBride(2018) 연구에서 
5세 아동의 합성 형태소인식이 한글 단어읽기, 단
어쓰기를 고유하게(uniquely) 설명하지는 못하였
다. 주된 이유는 유치원 아동의 한글 읽기와 쓰기
에 미치는 음운인식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성 형태소인식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상은 등
(2020)은 한국 유치원 아동의 자모지식과 복사하기
를 통제한 이후 합성 형태소인식이 한글 글자쓰기
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는 음운
인식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한국 유

치원 아동의 형태소 인식 능력이 문식성 발달에 미
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가 
주로 합성 형태소인식 과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반면에 굴절 형태소 
인식을 측정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인
데, 본 연구에서 굴절형태소가 한글 문식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추후의 연
구에서 학령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굴절 형태소인식
을 다양한 과제로 측정하여 초기 한글 읽기에 미치
는 영향력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어읽
기, 받아쓰기 및 읽기 이해의 발달에 형태소인식이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은 초등학생에서 더 강한 
경향이 있으므로(Cho 등, 2011; Kim, 2011; Kim 
et al., 2020), 굴절 형태소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
의 형태소 인식이 한글 문식성 발달에 미치는 영
향력을 아동의 연령별로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음절인식과 종성인식이 단어읽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단어쓰기와 글자읽기에는 종
성인식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음운인식과 아동의 
문식성 능력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한 선행연
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김현자, 조증열, 2001; 
박보라, 최예린, 2014; 이임숙, 조증열, 2003; 홍성
인 등, 2002). 일례로, 김현자와 조증열(2001)은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 음
절인식과 종성인식이 아동의 읽기능력을 예측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만 5세 아동의 
종성인식이 한글 단어읽기, 글자읽기 및 단어쓰기 
각각을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동들에
게 종성인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증진시킨
다면 초기 한글 문식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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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어휘력과 형태소 인식의 상관계수는 
.23-.44 사이로 나타나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관련
성을 보였다. Kim(2010)의 연구에 의하면 어휘력
과 합성 형태소 인식 간의 상관계수는 .30이었으며 
파생 형태소인식과의 상관계수는 .36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어휘력과 형태소 인식 모두 의미 지식을 다루지
만 한국 유치원 아동에서 둘 간의 관련성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휘력
이 한글 문식성을 고유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역시 기존의 국내외 초기 
문식성 발달에서 보고되는 결과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McBride, 2015, 개관).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언어성 지능 검사의 
평균 정반응율은 10.7%로 많이 낮았는데, 주된 이
유로 본 연구의 참여 아동은 평균 5.66세(67.96개
월)로 이 검사의 실시 연령인 5.75세(69개월)보다 
약간 더 낮았던 본 연구의 제한점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비언어성 검사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92과 .478로 산출
되어 정규성 검증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록 
비언어성 지능의 평균 정반응율은 낮았지만, 비언
어성 지능은 통제변인으로써 회귀식에 투입되었으
므로 형태소인식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음 및 굴절 형태소 인식 과제에서 크론
바하 알파 값이 각각 .553과 .522으로 산출되어 다
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평균 정반응
율도 31.4%와 2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낮
은 크론바하 알파 값이 산출된 이유는 아마도 두 
형태소인식 과제의 문항수 부족과 만 5세 아동이 

수행하기에 과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았던 영향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난이도의 형태소인식 과제를 개발하고 문항수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양민화와 이애
진(2016)의 연구처럼 객관식 형태로 보기를 제공하
여 아동이 답을 선택하도록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 비록 동음 형태소인식 과제의 평균
은 낮은 편이었으나 음운인식, 비언어성 지능과 어
휘력의 영향력을 제외하고도 아동의 단어 읽기와 
쓰기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문식성 발달과 형태소인식
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탐색적인 작
업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 
대상의 연령, 문식성 수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형태
소인식 검사를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 대상을 학령전 아동 뿐 아니라 학령 초기, 중
기 아동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여러 유형의 한국어 형태소인식 발달과 문식성 발
달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5세의 유치원 아
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합성, 파생, 굴절, 동음)
의 형태소인식이 비언어성 지능, 어휘력과 음운인
식을 통제한 뒤에도 한글 단어읽기, 글자읽기 및 
단어쓰기 각각에 유의하게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
다. 특히 동음 형태소인식과 파생 형태소인식은 유
치원 아동들의 문식성 발달에 현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된 음운인식과 또한 비언어성 지능과 
어휘력의 영향력을 제외하고도, 문식성 발달에 유
의미한 기여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형태소인식 과제를 사용하여 초기 문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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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
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단어 속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는 분석력을 
기르는 것은 한글 문식성 발달 뿐 아니라 어휘력 
발달에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와 
부모는 아동의 다양한 인지-언어적 기술 중 음운인
식 증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형태소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지도한다면 초기 문식성 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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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rphological awareness (compounding, inflectional, 
derivational, and homophone awareness) and Hangul syllable reading, word reading, and word spelling 
in 139 5-year-old kindergartners in Korea. This study controlled for nonverbal intelligence, vocabulary, 
and phonological awarenes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Korean morphological 
awareness explained Hangul syllable reading and word reading and spelling over and above nonverbal 
intelligence, vocabulary and phonological awareness. When the final beta weights found were 
considered, homophone morphological awareness, as well as syllable and coda consonants  awareness 
uniquely explained the significant variance in Hangul word reading. Additionally, derivational awareness 
and coda consonants awareness uniquely explained Hangul syllable reading. Furthermore, coda 
consonants awareness and homophone awareness uniquely and marginally explained Hangul word 
spelling respective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rphological awareness, especially homophone and 
derivational awareness, contributes to the early Hangul literacy skills among kindergarten children.

Keywords : Hangul reading, Hangul spelling, morphological awareness, homophone awareness, 
derivational awareness


